
 

 

규제 샌드박스 시행     개월 성과

혁신금융 서비스 분야가 다수 

규제 샌드박스 주관부처별1

공유주방 등 공유경제의 테스트 기반 형성

스타트업·벤처 기업의 
‘혁신의 실험장’ 역할 수행

대기업

16%
13건

공기업

4%
3건

중소기업

80%
65건

73% 59건

벤처·스타트업 기업

기업규모별 1 과제 접수·심사 소요기간1

핀테크, 교통, 보건의료, 에너지 분야의 
신기술 활성화

금융위 국토부 식약처 산업부 복지부 과기부 행안부 방통위 기타

43%
37건

12%
10건

12%
10건

10%
9건

7%
6건 4%

3건
4%
3건

2%
2건

6%
6건

84%
상위 5개 부처

규제부처별2

다양한 산업 전반에 
규제 샌드박스 승인

모빌리티금융 의료 제조 통신 에너지 광고 물류전기·
전자

46%
37건

14%
11건

11%
9건

10%
8건

6%
5건

6%
5건

4%
3건

2%
2건

1%
1건

업종별2

7월까지 29건(36%)의 과제 
실증테스트·시장 출시

연말까지 
79건(98%)으로 확대

서비스 출시 시점별2

2017년 이전 오래된 갈등과제 
해결의 돌파구 마련

문제제기 시점별4

실증특례가 
높은 비중 차지

적극행정으로 규제 해소하여 
긍정적 파급효과 발생

유형별3

App 기반의 플랫폼 기술 
50% 이상 차지

IoT, AI 등 4차 산업혁명의
융복합 기술 전반에 영향

기술별3

旣시행 10월7월 11월8월 12월9월 ’20년

14%
11건

22%
18건

9%
7건

16%
13건

16%
13건

14%
11건 7%

6건
2%
2건

53%
43건

10%
8건

6%
5건

4%
3건

App 기반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VRAI

5%
4건

6%
5건

VS

한국

평균

180일

(영국, 일본 등)

외국

외국보다 빠른 심사로 
승인사례 지속 증가

0101

0202 0303

시행 6개월 총 81건의 과제 승인, 
금년도 목표(100건)의 약 80% 달성

2018년  

23% 19건
2017년  

9%  7건

2019년  

59%  48건
2017년 이전

           7건9%

신기술 · 신산업의 ‘혁신의 실험장’

평균 

44일

규제 샌드박스 성과 가시화

66

과기정통부
(ICT융합)22%

금융위
(혁신금융)

46%32% 산업부
(산업융합)

18건

26건

37건

81건 과제 승인

실증특례 72%

임시허가12%

적극행정16%58건

10건

13건


